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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성복 브랜드의 소비자 특성에 적합한 치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산자 측 

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치수 규격의 문제점을 조명함으로써. 브랜드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 치수 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유통체계를 갖춘 27개의 

여성복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하고 있는 치수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복의 치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브랜드 컨셉에서 설정한 연령과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연령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피팅모델의 연령이 해당 브랜드의 소비자 

연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성복 치수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피팅모델의 신체치수롤 조사한 결과 각 브랜드의 소비자 평균 체형에 비해 너무 마른 

체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피팅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지적되었다.

생산하고 있는 의류 치수의 종류는 브랜드의 타겟 연령과 의류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타겟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산하는 치수의 범위가 넓게 나타났으며, 맞음새가 중요한 

의류품목 일수록 생산하는 치수의 종류가 더 많았다.

의류품목의 치수별 생산비율은 브랜드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타겟 연령이 높아질수 

록 큰 치수에 대한 생산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 생산호칭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 신체치수를 조사한 결과 서로 다르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의류구매시의 주요 수선내용은 의류품목에 따라 달랐으며 자켓과 바지의 길이 수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국내 여성복 브랜드 제품의 치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팅모델의 체형 

및 연령이 소비자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며, 30대 이후에 일어나는 허리선 

의 굵어짐과 엉덩이 부위의 치수변화에 의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치수 규격 

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랜드의 타겟연령이 20대이더라도 

실제 해당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연령은 20대에서 30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어, 브랜 

드의 감성이 20대를 지향하는 브랜드의 경우 20대 뿐만 아니라 30대를 위한 치수를 생산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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